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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신 반기고 마중하는 한바탕 종합예술  

11 제주칠머리당영등굿...매년 음력 2월 1일, 14일 환영제, 송별제 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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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등신이 제주를 찾아 온갖 해산물 씨앗을 뿌리고 돌아갔다. 도민들은 영등신을 마중하고 

배웅하는 굿을 올렸다. 어부·해녀의 해상 안녕과 어업 풍요를 비는 제사였다. 어쩌면 그것은 심방

(무당)의 지휘아래 음악, 춤, 마당놀이, 판소리 사설이 어우러진 종합예술이었다.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영등환영제와 영등송별제가 각각 지난 1일과 14일 제주시수협 위판장과 칠

머리당에서 영등굿보존회에 의해 집전됐다. 칠머리당은 제주시 건입동 본향당으로, 송별제에 앞서 

12일부터 3일간 칠머리당과 제주시 무형문화재전수관에서 영등축제도 열렸다.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은 바람의 신인 영등신을 맞아 풍어와 풍농을 비는 굿으로 1980년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로 지정됐고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영등신은 강남천자국(중국) 또는 외눈박이 섬에서 오는 내방(來訪)신으로 매년 음력 2월 초하룻날 

바람을 몰고 제주를 찾는다. 한림읍 귀덕리 속칭 ‘복덕개’ 포구로 들어와 한라산에 올라 오백장군

에게 문안드린 후 어승생·산방굴을 경유해 ‘도리디끗’(조천읍 교래)으로 이동하며 땅에 오곡 씨를 

뿌리고 바다에는 소라·전복·미역의 씨앗을 뿌린다. 영등할망은 보름 뒤 우도면의 ‘질진깍’을 통해 

이도한다. 

  

제주에서 음력 2월을 영등달이나 영등이 드는 달로 부르고 이때 부는 바람을 영등바람이라 하는 

유래로, 영등신이 떠나면 제주에는 비로소 봄이 온다. 

  

영등신이 제주에 머무는 동안 마을마다 신이 방문하는 기간에 맞춰 영등굿을 벌인다. 제주시 건

입동과 함께 조천읍 북촌·함덕리, 구좌읍 김녕·하도·세화리, 우도면,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수산·신

양·온평리, 안덕면 사례리 등 해안가 마을에서 주로 영등굿이 행해진다. 

  

이들 영등굿 중에 가장 크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칠머리당영등굿이다. 칠머리당에서는 음력 2월 

1일 영등환영제, 14일에 영등송별제가 각각 열린다. 송별제가 환영제보다 성대하다. 



 

  

칠머리당영등굿은 칠머리당이 영등신과 함께 당신을 모시고 있어 당굿까지 겸한다. 영등굿의 기

본형인 초감제-요왕맞이-씨드림·씨점-배방선의 구성에다 초감제 다음에 본향듦, 배방선의 앞에는 

영감놀이가 각각 삽입돼 도내 영등굿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굿의 순서는 신들에게 굿을 고해 청하고 좌정시키는 초감제를 통해 영등신을 모신 후 ‘본향듦’으

로 당신을 청해 모신다. 영등굿과 당굿의 이중 성격을 띠면서 신을 오리 밖까지 마중 나가 모셔

오는 ‘오리정 신청궤’를 두 번 치르는 것이다. 

  

요왕맞이에선 용왕과 영등신이 오는 길을 깨끗이 치워 닦고 나서 바다 밭에 씨앗을 뿌리는 모의

적인 농경의례인 씨드림과 그 해 어떤 해산물이 많이 날 지 점을 치는 씨점이 진행된다. 마지막

으로 어부를 위한 풍어굿인 영감놀이가 펼쳐진 뒤 배를 바다에 띄워 보내는 배방선 의식이 마련

된다. 

  

“상잠수 중잠수 하잠수, 특히 건입동 잠수들이 물에 들어갔다 물질하러 갔다 넋 나게 마십시오. 

물속에 들었다 거북이 보고 놀라게 마십시오. 바다에서 전복인가 소라인가 하며 떼러 들어갔다 

손이 끼게 하지 마십시오. 요왕님아 한번 물에 들면 망사리 가득 많이 등에 지고 나가게 하여 이 

자손들 편안하게 하십시오.” 

  

요왕맞이의 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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